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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

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행사의 후원을 맡아주신 행복나래 여러

분,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입니다. ‘빵’은 모두에게 일자리이고, 먹거

리이고, 꿈입니다. 이익과 이윤보다 꿈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들고 닦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뿌리내린 사회적경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서 ‘사람중심 경제'

와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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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 불평

등과 양극화, 기후 위기 등의 문제에 사회적경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우리 경제에 뿌리내

리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올 2025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오늘 정책포럼이 사회적경제가 더 탄탄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

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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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포럼을 주관해주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수는 2024년 

기준 2만 3,892개에 달하며, 조합원은 62만 2,4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협동조

합의 꾸준한 성장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은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재화의 나눔,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우리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활성화, 고용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 중심’, ‘더불어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동조합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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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79.

0% 삭감하며, 협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예산도 

삭감해 사회적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멈춘 상태에서 협동

조합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성장하기 위한 학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깊고 매우 시

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부의장으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더불어 사

는 삶을 만들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 부의장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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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를 주제로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

럼을 주관해 주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

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후원을 

해 주신 행복나래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형미 회장님과 권오현 이사장님, 장이수 상임이사님, 박용수 이사장님 감사드립

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홍길 과장님, 서재교 소장님, 안인숙 회장님, 김선화 위원님, 김대훈 사무

총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김유숙 상임이사님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개별법 이외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게 되어 2.3만개의 협

동조합에서 5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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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과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등 물리적인 부분이 확대되는 속도를 협동조합의 영세성 및 설

립 후 운영을 못 하는 것 등 질적 성장 속도가 높아지기 어려운 문제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확대하기는커녕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

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 하여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2024년 예산 편성 시 

협동조합 관련 예산을 79% 삭감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으로 확

인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등의 역할 확대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축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제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제73차 유엔총회에서는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1년 앞두고, 디지털 역량강화, 조합

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는 내용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이 시기를 버텨낸다면,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정책포럼이 많은 분들이 더욱 

힘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

한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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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하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

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

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행복나래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2012년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던 2

012년,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협동조

합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3년 만에 UN이 다시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은 이 위기의 시대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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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UN은 작년 4월 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회적경제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건강과 복지, 

성평등 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 권익 향상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UN뿐 아니라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

단임을 강조하면서 재정 투입, 공공조달 확대, 금융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사회적경

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다. 하루아침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15년 넘게 이

어오던 정책을 없애버렸습니다. 국제사회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정부, 우리 사회 시계를 거꾸로 돌

리는 정부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문을 보니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 어려운 여건

에서도 다양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

다. 현장에서 고군분투, 아니 ‘협동분투’ 하시는 사회적경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협동조합의 해’가 양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면,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는 

질적 성숙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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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제78차 유엔총회에서는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

은 ‘사회발전에서의 협동조합’(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

엔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이후 13년만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빈부격차, 고용불안,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심인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계는 예산 삭감과 정책 후퇴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2023년 약 1조1천억 원에서 약 4천8백억 원으로 56%가량 삭감됐습니다. 국가 예산

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07%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수치가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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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육성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태생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영리기업이 외면하거나 국가가 살피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의 혁신역량으로 해결해 온 것이 전통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

본법 제정’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갖는 이유일 것입니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원 몇 명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와 국회 입법 논의 가속화를 두 축으로 

세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재도약에 필

요한 입법,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하며, 오늘 토론회가 협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정립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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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0000000000000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된 것을 기념하여, 협동조합 내·외부의 학습과 연대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방안을 탐색

하는 이번 포럼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

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큰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작은 단위의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더불어, 협동조합은 기존의 기업과 달리 민주적이고 수평적

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

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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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럼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미 많은 성과

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도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

어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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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0000000000000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

사회적 경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제22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부터 포럼의 궤적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관계가 파편화된 세상입니다. 양극화된 세상입니다. 다수에 의해 소수가 지워지는 세상입니다. 우

리네 사회는 얼기설기 얽혀있는 위기 속에서 갈피를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좌절할 것 없습니

다. 우리에겐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이 있으니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바보같이, 그리고 한결같이 연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흩어진 관계를 공동체로 묶

고, 양극화에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다수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받는 이

웃들을 돌봅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경제를 사랑해서 모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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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은평에도 사회적 기업, 특히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하여 직접 의원, 치과, 한의원, 돌봄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함께한 시간은 10여 년이 되었고, 이용하는 주민이 매해 5만여 명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

가 만들어 내는 하모니를 체감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이끄는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

적 기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지난해 UN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천명하였습니다. 다시금 맞이하게 될 ‘세계협

동조합의 해’는 사회적 경제 조직 모두의 전성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완숙을 

이뤄내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해 주시어 포럼의 의미를 더해주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김태년 의

원님, 진선미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 천하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진행

해주실 연사님들과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 패널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매년 뜻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오신 한겨레신문사 최우성 사장님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이봉현 원장님, 그리고 

한겨레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특별한 감사를 전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선 한 마음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어느 때보다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손 붙잡고 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더욱 힘을 내셨으면 좋겠

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시대입니다.

2024년 7월 2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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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지역화와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 한국협동조합운동과 정부에 드리는 제언 - 

김형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1. 2025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 UN의 선포목
적과 권고 사항  

¡ 2023년 11월 3일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회기 제3 위원회(사회, 인
도주의 및 문화 주제) 심의 의제로서 몽골 정부 대표는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 결의안을 제안. 이 제안은 78개국에서 공동발의, 
심의 현장에서 12개국이 찬성, 반대토론 없이 채택됨

 
¡ 본 결의문(resolution on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은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후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협동조합이 참
여하여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의 창업 생태계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일다운 일(decent work)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헌
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서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할 것을 제안1)

¡ 이로써 2025년은 또다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되어 국제적으
로 협동조합운동에게 기념할만한 특별한 시간이 주어짐

1) UN Web TV, Third Committee, 47th plenary meeting, General Assembly, 
https://webtv.un.org/en/asset/k1r/k1rj26appj?fbclid=IwAR0nT2ihIle77BqiKlELqg7ZXLdaSoxhv1f
VGjexVQjbdOOwu0bJ1rZX64M, 녹화영상 중 25:40-32:02 사이 의사진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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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 https://hlpf.un.org/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속한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은 2012년 리우+20회의에서 창설되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2030 의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플랫폼의 위상을 지닌다.

2030 의제 79번째 단락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 정책 및 SDGs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 국가 주도로 SDGs 이행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하도록 요구되며 이에 유엔은 ‘자발
적 국가검토 보고서(VNRs)’를 통해 각국이 HLPF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HLPF는 매년 8일 동안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주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중 3일은 각국 정
부 장관급 회담으로, 4년마다 이틀간 유엔총회 차원에서 국가원수급의 회의를 개최한다. 2019
년 HLPF는 제1차 <SDGs 정상회의>를 개최, 2023년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HLPF는 7월 8~12일에 ECOSOC 후원하에 개최되며 7월 15~18일에는 장관급회의
가 개최된다. 

¡ 한편, 2023년 4월 18일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촉진(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결의가 채택됨. 본 결의
는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는 점과, “사회연대경제가 고용과 일다운 일, 건강 및 복지, 교육과 
기술훈련 등 사회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경제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SDGs 달성과 현지화(localization)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 유엔의 사회연대경제 결의문과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목적
은, 회원국에서 ‘2030 의제 실현=SDGs 달성’을 더 적극적으로 촉진
하기 위한 것임

2. SDGs와 협동조합의 관계성, 역할 

¡ 국제사회가 협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한 배경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이 ‘2030 의제’ 채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며 채택 후에
도 SDGs 실현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캠페인을 펼쳐 온 발자취가 있었
음. ‘2030 의제’ 설정 과정은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때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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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개방적이었고 대부분 국가가 논의과정에 참여적이었으며 웹사이
트에 일반 시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고 공개작
업반을 설치하여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으
로 설계했음2)

¡ (2030 의제 채택 이전) ICA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경제사회이사
국(UNDESA), 세계식량기구(FAO), 국제무역센터(ITC), 유엔사회개발
연구소(UNRISD)와 함께 ‘협동조합촉진위원회(COPAC)’를 결성하여 
협동조합 인식증진, 협동조합 역량개발, 협동조합 정책개발 분야에서 
공동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빈곤 감축, 양성평등, 양질의 교육과 평
생학습, 건강, 식량안보와 좋은 영양, 물·위생 접근, 지속가능에너지, 
일자리 창출 및 살림과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굿 
거버넌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추진, 환경과 장기금융 의제 분
야에서 협동조합이 활약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유엔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해야 함을 주창함.3) 이를 
반영하여 ‘2030 의제’ 본문에서 협동조합을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파
트너로 언급하고 있음(41번째 단락· 67번째 단락)

¡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ICA 도쿄 총회에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의 협동조합 가치(Cooperative Values in a Changing World)」, 
「협동조합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Co-operatives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후자는 리우회의의 
영향을 반영한 것임. 또한, 매년 기념하는 ‘협동조합의 날’은 ICA가 
1923년에 처음 기념했는데, 유엔 차원에서도 1995년 채택하여 그해 
7월 1일 (토), 세계는 유엔이 제정한 첫 번째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
하였음 

¡ 2013년 4월 총회에서 채택된 ICA 규약 제1조에 따르면, ICA 목적 
중에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및 더 나아가 보통 사람의 경제사회적 진
보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함이 포함됨4) 

2) 우창빈·김태균·김보경(2020).
3) ILO/ICA (2014), 이경수(역) (2014).
4) Bylaws I.C.A., 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April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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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ICA가 발표한 제2차 블루 프린트 「2020-2030 전략계
획: 두 번째 협동조합 시대를 위한 사람 중심의 길(A 
People-Centered Path for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2030 Strategic Plan)」은 다음 4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함 

- A. 협동조합 정체성의 촉진, B. 협동조합운동의 성장, C.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D.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공헌

- (B) 협동조합의 성장: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

한 성장이라고 정의. 협동조합은 창업가적인 실재를 기업가적 실재의 내발

적 성장에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협동조합 운동이 조합원의 사회, 경제적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UN 2030 의제와 SDGs를 주요 정책 이슈에

서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밝힘 

- (D) SDGs 기여에 대한 협동조합의 보고가 필요. 연차보고서에서 해당 협동

조합의 주요사업이 SDGs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고하고, 어떤 성

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힘 

¡ ICA는 2023년에 「협동조합: 2030지속가능발전의제의 핵심 파트너」
라는 포지션 페이퍼를 공표함. 여기서, 협동조합기업의 핵심으로 지속
가능발전을 설정하고 있다고도 표현함. ICA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사업 목표는 조합원과 커뮤니티의 필요와 바람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협동조합의 사업모델은 윤리적 가치와 원칙
에 근거한다. 특히, 협동조합 기업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
책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여’한다고 천명한 협동
조합 제7원칙 실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함5)

¡ 또한, 협동조합운동은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지정을 받음. 이는, 독일
의 라이파이젠연맹이 제출하여 2016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idea and 
practice of organizing shared interests in cooperatives)’임 

5) ICA(202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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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무형유산 등재 요약 (출처: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이익을 조직화하려는 구상과 실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설명문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기초한 단체로서 조합원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협력한
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정관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목
적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조(self-help)와 자기 책임
(self-responsibility), 자치 운영(self-administration)의 원칙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원칙은 
모든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원리에 기초하며 일반적인 생활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은 시민 자조의 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정치적·종교적·인종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최
초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한 사람은 본래 영국 웨일스 출신의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이었다. 그렇지만 선구자적인 초기 모델은 그보다 더 이른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세기 경제 불황기에 헤르만 슐체 
델리치(Hermann-Schulze-Delitzsch, 1808~1883)와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
(Friedrich Wilhelm Raiffeisen, 1818~1888)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농부와 공예인들이 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
을 모집하고 공동 사업 운영을 추구하는 비영리 금융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독일 전역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 노동과 금융, 식품영양 또는 주거 등과 같이 삶의 다
양한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실천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이고 가시
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오늘날, 실천 연대인 협동조합은 독일 사회에서 구조적 요소로서 효과
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협동조합 내에서 사회적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목표는 개
인적 책임을 다하고 조합원의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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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식은, ‘2030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협동조합이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결론적으로, 유엔은 SDGs 달성의 중요한 주체로서 협동조합에 기대
하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유일한 네트워크인 ICA도 
이를 협동조합 사업 속에 내재화하고 인식증진 및 관련 사업(Coops 
for 2030 캠페인, 2016년)을 추진했음(그림2). 즉, SDGs 없이 UN 
사회연대경제결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는 없음 

(그림 2) ICA 의 Coops for 2030 캠페인 

(출처) Coops for 2030 campaign by ICA,

3. SDGs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실천: ICA-AP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ICA-AP)는 29개국에서 107 회
원이 가입하여 ICA 지부 중 가장 회원이 많으며, 회원 수의 35.8%를 
차지함. ICA-AP는 2023년 「협동조합의 SDGs에의 기여: 성취와 향
후 방향」 보고서를 발간함(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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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CA-AP 보고서 「협동조합의 SDGs에의 기여: 성취와 향후 방향」 

¡ 이 보고서에서 B. Iyer ICA-AP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2030 의제 
실행을 향해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2023년이 ‘2030 의제’ 실천의 중간지
점에 해당하여 지난 7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동조합의 
SDGs 달성을 위한 실천에 대해 정리함 

¡ 이 보고서는 SDGs 달성을 위한 각 협동조합의 약속을 소개하는데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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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30의제 실행에 대한 협동조합들의 약속 

조합명 개요 약속 

CBH Group
(호주) 

1933년 설립된 서호주지역의 
곡물생산자협동조합, 
조합원 3500명 

협동조합 활동에 의한 생물다양성 소실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함으로써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함
(지표-생물다양성순이익6))

JCCU
(일본)

일본생협연합회는 1951년 설립, 
전국 306개 생협/조합원 
3041만 명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 대비 40% 감축 

NCUI
(인도)

1929년 설립, 인도 
협동조합들의 중앙회로 
2300여 만 조합원 

대안 사업모델로서 협동조합 연합의 촉진, 
발전,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과 청년의 역량강화 

ESDC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경제사회개발센터는 
2003년 비영리조직으로 등기된 
전국협동조합네트워크

협동조합의 서비스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소농의 적응능력과 회복력을 강화, 
협동조합의 생산, 비즈니스, 기관운영 역량 
구축

ACCU
(아시아)

아시아신협협의회는 1971년 
서울에서 창립, 22개국에서 
4만5000여 신협, 4천만 
조합원이 가입  

2030년까지 2000만 빈곤층 및 
금융소외층에 적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 

(출처) Shivali Sarna(2023), Cooperatives as Champ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OP Dialogue Issue 4. pp.11-19.

¡ (이 보고서의 문제의식) 2023년은 2030 의제의 중간지점. ICA-AP에
서는 협동조합의 7년간 실천에 대해 정리함. 각국은 SDGs 실행에 대
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를 
작성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활동이 각 나라의 SDGs 달성을 향한 
행동계획과 같은 방향에서 정렬되고 있음을 VNRs에서 보여주어야 한
다고 권고함 

3-1.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s)와 협동조합의 SDGs 기여

¡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s)는 무엇인가 
- UN은 각 회원국이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각 정부의 계획 및 이행방안

에 관한 보고서(VNR)를 HLPF에 4년에 한 차례씩 제출할 것을 권고했음. 

6) 생물다양성순이익(Biodiversity net gain:BNG)는 주택지, 상업지 개발 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개발 전
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대 개념은 Biodiversity net loss(BNL). 영국은 2021
년 환경법을 개정하여 2024년 2월 2일부터는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규모 개발계획 시에 
최소 10%의 생물다양성 순이익이 발생하도록 했다. 동년 4월 2일부터는 소규모 개발계획 허가 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적용한다. (출처: 지현영, 『법률신문』, 20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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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R은 각 국가의 국내 SDGs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이행전략과 추진체계

를 UN에 보고하는 SDGs와 관련해서 국가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이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며, ‘2030 의제’의 실행을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9)7)

- VNRs는 각국이 SDGs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자발적인 평가(assessment) 

임. ‘2030 의제’의 84번째 단락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 고위

급정치포럼(HLPF)의 정기적인 보고는 자발적이며, 국가가 주도하며,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착수한다”이며 이행보고서의 목표는 “성공, 도전과제 

및 교훈을 포함한 경험 공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함((Fukuda-Parr et al, 2018)8)

- 또한, VNRs 작성과정은 “개방적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적이어야 하고 

인권과 가장 먼 뒤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장기적

인 관점과 엄밀하고 증거기반이어야 한다.”(2030 의제 74번째 단락). 이행

보고서 및 후속작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나 수직적인 일관성과 이행보

고서 작성과정의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권역 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그 역량과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9)

- 이VNRs 제출의 첫 번째 회기는 2016~2019년이었고 두 번째 회기(Cycle 

2)는 2020~2023년, 세 번째 회기는 2024~27년임. HLPF 플랫폼에 설치

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플랫폼(https://hlpf.un.org/countries)에 따르

면, 한국은 첫 번째 회기인 2016년에 제출.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2021년에 보고서를 제출함(글로벌 지표의 53% 수용)10)

¡ VNRs에서 협동조합의 기여를 언급한 아시아태평양 나라들11) 
- 「협동조합의 SDGs에의 기여: 성취와 향후 방향」 보고서(ICA-AP, 2023)는 

2016~22년 동안 VNRs 플랫폼에 게재된 아태지역 나라들의 자발적 국가

검토보고서를 조사함. 동 기간, 아태지역 28개국이 VNR를 작성했음. 이들 

7) 우창빈·김태균·김보경(2020). 
8) Singh, S., Singh, D., Dave, M. amd Iyer, B.(2020) 에서 재인용. 
9) 앞 논문. 
10)이에 대한 분석은, 최규빈·홍제환(2021)을 참조. 
11) Iyer, B., Mohit Dave,M. and Singh, S.(2023),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sights from 
Voluntary National Reviews, Coop Dialogue Issue 4,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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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는 모두 ICA 회원이 존재하는데, 28개국 중 15개국(중국, 인도네시

아, 일본, 요르단, 키리바티, 키르기즈공화국,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동티모르, 바누아투)에서 SDGs 달성

을 위한 협동조합의 실천, 기여를 포함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기여는 주로 SDGs 1(빈곤 퇴치), 2(기아 종식), 13(기후행동)12)

에서 언급됨. SDGs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

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산적인 고용, 일다운 일을 협동조합에 

기대하고 있는 분야임

- 아태지역에서 최근 3년(2020-22년) 동안 VNRs를 제출한 나라는 17개국

임. 이 중 협동조합의 기여를 언급한 보고서는 11개 나라(부탄, 중국, 인도

네시아, 일본, 요르단, 키르기즈공화국,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타이)임   

- 2021년 인도네시아의 VNR은 SDGs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서 “기업가역량, 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화는 국가 차원에서 

4대 우선순위 프로그램”이라고 언급.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동조합과 소기업, 중기업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침

- 2021년 일본의 VNR은 일본생협연합회의 <생협의 SDGs 행동선언>과, 

SDGs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한 기여를 모범사례로 기재함

12) SDGs 17개 목표 우리말 표현은 ‘ODA 청소년’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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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본생협연합회(JCCU)의 SDGs 행동선언 

(출처) JCCU 웹사이트 

- 이에 ICA-AP 본부는 회원 조직들에게 국가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

(VNR)에 협동조합의 기여를 명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함 

가. VNR의 진행여건, 일정, 요구사항을 이해할 것

나. VNR 준비 과정에서 담당 인물, 부서와 접촉할 것

다. 담당 인물, 부서에게 SDGs와 협동조합 역할을 제출할 것

라. SDGs 관련한 활동에 대해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의 

장·차관 라인과 조율할 것

마. VNR 자문 과정과 시민사회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바. (국제적인) 중요 문서에서 협동조합과 포용에 관한 

홍보·제언(애드보커시)을 위하여 UN 기구와 국제기구에 접촉할 것

사. 자문과정의 후속 작업 및 협동조합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소통할 것

¡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 협동조합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 왜 중요
한가13)

- VNRs은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되는 공식적이며 정치적인 문서로서 이 보고

13) Singh, S., Singh, D., Dave, M. amd Iyer, 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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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이상의 의미를 지님. 개발 의

제에서 협동조합을 하나의 축으로써 명시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더 많

은 기회를 가져옴. 특히, 협동조합이 대규모 네트워크 속에서 SDGs 달성과 

연계된 목표 및 지표를 세우고 이를 공식화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면 협동조합의 SDGs 성과와 임팩트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는 보다 

체계화되고 활발해 짐

- VNRs에 포함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임팩트 보고 및 측정

이 일관되게 추진됨. 정부 통계 기관과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서로 협업하여 

협동조합이 SDGs 달성과정에서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음 

3-2. 협동조합운동과 SDGs 달성을 연계한 계획 수립 사례: 네팔14) 

¡ 네팔(인구 3055만 명)의 협동조합은 국가주도적인 성격이 강한 가운
데 협동조합부문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둥으로 대우하고 각종 정책
을 실행하고 있음. 협동조합법은 1992년 제정되고 제8차 5개년 발전
계획(1992-97)에 생산과 유통 분야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번영을 창
출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참여를 증진한다고 설정함. 이후 2017, 
2019년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는데, 특히 2017년 개정 이유는, 협
동조합의 건전한 운영 및 지속가능발전에서 협동조합의 기여를 지원
하기 위해서임

¡ 네팔 협동조합은 30,970개, 311개의 지역별 연합회, 11개의 권역별 
연합회, 18개의 부문연합회를 지님. 전국협동조합은행(NCBL)과 전국
협동조합연맹(NCF)이 있으며 전체 조합원은 730만 명으로 추계됨. 
주로 농업, 신용, 은행, 소비자협동조합이 활동함

¡ NCF가 중심이 되어 2019년 「협동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침」을 
공표함. 그 배경에는 HLPF의 제1차 회기(2016-19)에 네팔 정부가 
VNR를 제출하도록 국제기구의 자문과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SDGs의 현지화 및 달성 수단(특히 금융) 획득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

14) 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of Nepal, Guidelin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Cooperative Movement in Nepal, Coop Dialogue Issue 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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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강조한 점이 있음. 2017년 공표한 네팔 정부의 VNR은, 협동조
합부문을 국가 발전의 세 개 기둥 중 하나로 규정하고, SDGs 1,2,3
(건강과 웰빙), 4(양질의 교육), 5(성평등), 7(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
지), 8, 10(불평등 감소), 17(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에서 강한 기
여를 기대하고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 지침은, SDGs 이행을 위해 여러 차원의 협동조합들이 협력, 파트
너십, 개입 분야를 탐색하고, SDGs 실천 차원에서 다양한 층위의 협
동조합들의 역할을 점검하며 SDGs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 부문의 행
동계획을 마련하고 안내하기 위한 역할을 지님. 그중 SDGs 5(성평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음(<표 2>)

 

<표 2> SDGs 5: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활동 책임 목표대상 및 기한 검증 수단 

이사회 중 여성의 
비율을 50%, 관리직 
차원에서는 33%를 
보장  

NCF 및 중앙, 
권역, 지역연합회들, 
기초 협동조합 

2025 이사회 중 여성 비율 

2030 관리직 중 여성 비율 

협동조합 내 여성정책 
정비 

NCF 2022
‘협동조합 성평등 정책’ 
수립

협동조합 성평등 정책 
보급 

중앙, NCBL, 지역 
연합회들 

2022년 계속 진행 
협동조합 성평등정책 보유 
협동조합 수

여성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적 
역량훈련 및 금융 
리터러시 조직

기초 협동조합들 2020년 계속 진행 

여성 조합원 대상 
기업가적 역량 훈련 
프로그램 제공 협동조합 
수 

인식증진/성폭력에 
대한 민감화 

기초 협동조합들
2020년 계속 진행 
(정기적으로 갱신)

성평등위원회 설치 
협동조합 수, 성평등 관련 
담당자 수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착취를 포함하여 
민간, 공공 영역에서 
성폭력 시 정의를 
지지

기초 협동조합들 2022년 
성폭력 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수 

(출처) 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of Nepal(2023), Guidelin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Cooperative Movement in Nepal, Coop Issue 4, 
pp.20-25.

4. 결어: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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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제사회의 공동약속을 실행하는 한국협동조합을 지향해야

¡ 한국의 협동조합 지형은, ‘2030 의제’와 SDGs 달성이라는 국제사회
(글로벌 커뮤니티)의 공동약속보다 ESG가 핵심 열쇠어로 담론과 경영
에 반영되어 있음. 농협중앙회는 2021년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새마을금고도 2022년 ESG경영위원회를 발족함. 신협중앙
회 역시 ‘ESG 실천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주체와 함께 대국민
실천을 견인하고 있음

¡ ESG 용어는, UN이 기업·단체와 손잡고 “세계 공통의 이념과 시장의 
힘을 연결할 길을 찾자”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00년에 
발족한 글로벌콤팩트에서 2004년 발간한 보고서 Who cares wins에
서 처음 등장함. 이 보고서는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등 대규모 국
제금융기관 20개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로서, 보다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한 금융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규범을 정리했음. 이후 ESG는 
특히 투자자 중심 기업에서 중요한 화두로 확장되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국내 공시기준도 마련되고 있음15)

¡ 대규모, 특히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에게 ESG 공시에 적응하
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임. 하지만 협동조합 운동 전체적으로 보면 
ESG 공시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의 협동조합에게 직접적인 실천과제
로 연결되지 않음16) 그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
가하기 어려운 점, 규범이 장착된 협동조합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준인지 등 검토가 필요함17) 

¡ 글로벌 차원에서는 SDGs 달성, 국내 차원에서는 K-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 시행) 실행 주체로서 한국협
동조합운동의 발걸음을 정렬하고,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의 목표를 

15)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됐다 [이달의 ESG 이슈]’, 「더 나은 미래」, 조선일보, 2024.4.30.  
16) 유럽연합의 ESG 공시 지침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RRD)에 따르면, 종업원 수 250명 이상, 자산 

2000만유로 이상, 매출 4000만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EU 역내에서 1억5000
만유로의 순매출액을 창출하고, EU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이 그 대상이다. (박태호, 
’혼란의 ESG 공시…어떤 기준 따라야 할까‘, 「딜로이트 인사이트:2023 금융산업 전망, 엔데믹 위기의 
시작과 극복」, 2023). 국내는 코스피 상장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17) 박은경, ‘사람과 환경까지 포용하는 ESG 공시기준 곧 의무화한다, 『한겨레신문』,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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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과 연결하여 임직원·조합원들에게 침투시키고 소통하는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 인구의 12%가 협동조합 조합원인
데,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협동조합운동의 힘과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생활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
다”(ICA 블루 프린트, 2020)는 진단이 한국 협동조합운동에도 들어맞
음 

4-2. 2025~26년 사이에 두 번째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제출

¡ 팬데믹, 기후위기, 식량·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과가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취약한 상태의 국가와 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SDGs 달성은 요원하여 2030년까지 오
직 SDGs 세부 목표의 15%만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WMO, 
United in Science 2023).18) 

¡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ODA 공여국)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임. 이에 SDGs 이행에 
실제 행동을 수반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VNR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19) 현재 가까운 나라들만 보더라도 중국
(2016, 21년), 일본(2017, 21년), 필리핀(2016, 19, 22년), 인도네시
아(2019, 21년), 말레이시아(2017, 21년), 베트남(2018, 23년), 네팔
(2017, 20, 24년), 동티모르(2017, 21년), 타이(2017, 21년) 등이 2
번 이상 제출하였음(2024.5월 기준)

¡ 협동조합진영은 UN의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 취지에 맞
게 VNR 작성과정에 참여하여 SDGs 달성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기여
하는지에 대한 인정과 기록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18) 송지선, 「유엔 총회기간 지속가능발전 논의 내용 및 의의: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2023.11. 

19) 위 보고서에서도 두 번째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 제출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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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의 공동활동을 상설화  

¡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로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1990년대 
말에 결성되어 느슨한 수준의 공동활동(주로 ICA 참가 및 공동통번
역, 협동조합 행사)을 해왔음.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기본법 협동조합
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협동조합 인식증진,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회원 연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에 
비하면 협동조합 사이 협동·연계·연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
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9개 설립되었고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사회
적협동조합 법인격으로 활동하거나 전북 장계농협이 장계의료복지사
협을 추진하는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사이에 보완
적 관계가 등장함. 정부의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도 개별법 협동
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간 거래(상호거래) 지원 방침을 제시함 

¡ 앞서 인식한 협동조합과 SDGs 실천과제, 국내의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과 연결되는 개별법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고령화 현실과 
참여 약화 현상을 고려하면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공
동 비전 수립, 공동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활동, 대국민 협동조합 
캠페인을 펼칠 수 있는 양자간 논의를 상설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 ICA는, 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전 세계, 전 부문에서 활약하면
서도 공통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음
을 강조함. 협동조합의 가장 큰 약점으로 협동조합 사이 협동, 연구 
교육 자원공유가 제한적이고, 대규모 협동조합에서 참여가 매우 부족
한 점을 지적함. 동시에 중요한 기회가 출현했다면서, 새로운 기술, 
IT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연결, 협동조합에서 청년과 
여성의 활동 증진, 사회연대경제에서 출현하는 여러 사업모델, 새로운 
분야 개척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인식하여야 함
(제2차 블루 프린트, 2020). 한국의 상황도 유사하게 보임. 이미 성공
한 기성 협동조합으로서 개별법 협동조합이 지닌 경제·사회적 존재감
과 경험(성공과 실패 양면에서), 새로운 조합원층과 수요를 조직하며 
기민하게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기본법 협동조합이 서
로에게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때 한국협동조합운동은 질적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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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이러한 만남을 북돋우며, 정부의 자원으로 가능한 도움이 무
엇인지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3자간 합의되는 행동부터 협동조합 
플랫폼(https://www.coop.go.kr/home/index.do)에서 가시화할 필
요가 있음 

¡ 가령, 공신력 있고 협동조합 대부분을 포괄하는 (가)‘한국 협동조합 
현황’ 통계 생산 및 갱신, 협동조합의 임팩트 보고서 및 대국민 인식 
조사, 매년 협동조합의 SDGs 실천에 관한 성과공유회 및 협동조합 
임팩트 보고서 작성, 협동조합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공동 포럼 개
최 등을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
고 정부가 지지하는 지형을 만드는 것임 

(참고 2) 일본 협동조합 진영의 ‘2022년 협동조합 인식 조사’ 
2018년 4월, 일본 협동조합운동은 사단법인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를 결성하여 
국내외에서 일본 협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비영리 활동을 펼치고 있음. 주된 활동은 협동조합 
사이 협동, 협동조합 관련 정책 제언, 연구 및 교육, 국제활동임. 2022년 동 기구는 전국 
18세 이상 19,888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인식조사를 실시, 그 분석결과를 2023년 공표함

이 조사 분석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협동조합 가입률은 개인 기준으로 46.5%, 세대 기준으로 
51.4%이며 조합원 세대 중 18.5%는 타 협동조합에도 가입한 다중가입세대였음. 협동조합 
조합원은 타 협동조합에 대해 비조합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는 ‘전통이 있다’가 가장 높고,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도는 ‘친밀하다’는 점이 가장 
높았음. 

또한 SDGs 17개 목표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로 질문했을 때, 응답자 전체 차원에선 목표 
3(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20대는 목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60대 
이상은 목표 13(기후행동)에 가장 관심이 높았음. 조합원, 비조합원의 SDGs 관심도를 물었을 
때 모든 17개 목표에서 조합원의 관심이 비조합원에 비해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고, 
이는 모든 협동조합 부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음. 전 지역의 인구비율로 할당한 
대국민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일본 협동조합의 SDGs 홍보 및 실천이 어느 정도 
침투했으며 친화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출처)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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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과 상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디지털 기술의 속성
● 쌍방향 연결
● 지식, 데이터, 관계의 축적
● 알고리즘과 자동화

시민 기술과 열린 기술
● (민주주의) 개방, 포용, 소통, 참여, 협력, 공유, 

자치
● (공공재) 오픈 소스, 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상상을 실현하는 디지털 기술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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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협동조합 운영 어렵잖아요?”

구성원과의 관계 중심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

다양한 방식의 의사결정
효과적인 목표 관리와 정렬

일반적인 ERP, KMS 를 넘어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민주적 운영
자신의 필요와 지향을 따라 모인 조합원들의 공동의 미션을 향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기여
신뢰를 쌓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고 자리잡기

● 서울(강동, 서대문, 양천..)
● 인천
● 부산
● 천안
● 제주 
● 일본
● 미국 샌프란시스코
● 호주 멜버른
● 영국 체스터

Andrew Stutesman’s photo from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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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월간 타운홀
크루와 조합원이 참여
목표와 재정 현황 논의
조직 구조 개편

핸드북
일하는 방법, 필요한 정보
실험을 통한 점진적 개선
공동 편집

크루 스타일
함께 만든 원칙
지켜야 할 약속
우선해야 할 가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공간
공지, 작업, 회의, 회고.
비전과 미션, 목표와 지표, 
재정, 활동비 등.

민주적 운영 - 신뢰

항해일지와 주간회고
하루, 주간, 분기, 
프로젝트별로 팀과 개인의 
성과와 감정을 돌아보고 
개선점과 실험꺼리 찾기

공동작업
위키로 협업하기
비동기와 실시간 소통
매일 아침 스탠드업

항해지도와 운항점검
분기목표와 지표
주간 목표와 계획 수립
핸드북 등 가이드 보완

민주적 운영 - 협력

의사결정
제안, 토론, 결정 기록
의사결정 규칙의 점진적 개선
결정 과정과 결과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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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함께 의사결정 규칙과 가이드를 만들어
의사결정의 바탕 만들기

다양한 의사결정의 시도, 실행을 통한 개선

● Consent 🙋동의.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의입니다.
● Consultative 💬조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결정합니다.
● Delegation 💁위임. 당신이 결정해주세요. (특정 

동료 or 팀)
● Consensus 합의. 모두가 동의합니다.
● Democratic 🗳투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합니다.
● Avoidant 🏃회피. 피하거나 묵혀둡니다.
● Stochastic 🎲랜덤. 랜덤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Autocratic 🤹스스로. 나 혼자 결정합니다.

민주적 운영 - 정렬

비전, 미션, 가치 지표, 목표, 재정 조직 구조와 회의 체계 역할과 성장

36



협동조합의 
사회 기여를 위한 
디지털 기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로컬 비즈니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의 시대

정보와 데이터의 축적과 공개를 통한
이야기하기(Storytelling)와
서사(narrative) 만들기

이해관계자 데이터와 채널 관리를 통한
팬 만들기와 
관계 관리하기

사회 기여
정보와 데이터의 축적, 팬과의 관계 형성과 관리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로컬 비즈니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지식, 정보, 데이터의 
축적

이해관계자 관리
잠재 고객, 고객, 충성 
고객, 파트너

채널 관리
문자, 레터, 검색, 유튜브, 
대화형AI, 위키

커뮤니티의 형성
효능감, 유용성, 유대감, 
정체성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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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여
꾸준하게 이야기하기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디지털 기술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확장하는 생태계

정보 공유와 유통
협동조합간의 서비스 연계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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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협동조합
디지털 전문 조직과 로컬 
협동조합의 연계 - Eva
컬렉티브의 컬렉티브

정보의 공유와 유통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 
소셜브릿지, 캠페인즈, …

디지털 서비스와 솔루션
가치관을 반영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과 활용

연대와 협력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확장하는 생태계

공동 마켓
더센몰

가능성과 상상 - 플랫폼, 블록체인, 인공지능
민주주의와 공공재를 증진하는 열린 기술 - 플랫폼 협동조합, 데이터 협동조합, 시민 기술 네트워크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선의 추구, 경쟁과 독점이 아닌 협력과 공유, 이해관계자의 공동 참여+생산+소유

인공지능과 자동화, 정보와 서비스의 연결
반복 작업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 증대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정보 및 
사람과 기술이 혼합된 서비스의 개발과 관리

블록체인과 DAO, Web3
대규모의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의사 결정, 사업 실행, 보상의 연계와 자동화

Designed by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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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와 공공재로 만드는 
좋은 공동체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서로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공동 자산을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약속, 제도, 시스템. 

핵심 사회 운영 원리와 유무형의 사회적 자본 구성.

디지털화하는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협동조합이
더 나은 조직, 연대, 기여 를 실현함으로써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한번에 하나씩 시도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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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연혁

조직기반기 역량강화기

2013~2014년 2015 2016

역량강화기

2017

조직기반기

•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창립준비위

구성을위한초기모임

• 6.4 지방선거후보자정책협약식

•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발기인대회

•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창립총회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공모사업

1차계약체결

• 상호거래위원회신설

• 희망씨드지원(360만원기부)

• 최초상호거래매출이익의광진협동기금적립

(행복기프트- 21,410원)

•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획재정부)

• 5개네트워크의공동체포럼개최

• 교육혁신주체지역기반협동화과정지원사업

공모선정및추진

• -광진구사회적경제1차민․ 관정책협의회

• 1차거래조성위원회회의개최(총4회/16년개최) 

• 5개네트워크간사모임회의개최

-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광진복지네트워크, 

광진마을네트워크, 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다락’의

간사단체모임정기회의개최

• 서울시공동모금회기획사업추진(돌봄특구사업과병행)

• - 장기요양사각지대노인을위한지역기반

사회서비스지원체계구축사업

• 1차윤리위원회회의(총4회/16년개최) 

• - 윤리규정제정추진

• 사회적협동조합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윤리규정선언식

• 협동기금위원회구성및개최

• 협동기금6천만원조성및대출개시

•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위탁및업무개시생성단계 확장단계

회원사들의비용대비효용이없는
시기에어떻게집합행동의딜레마를

극복하게되었을까?

사회자본의접근동원의과정
법인격을갖추고지원센터를위탁
상호거래, 기금조성, 분과생성기, 
협력사업추진, 집합적역량강화

출처:사회적경제가공유의비극을
넘는법(2023.11 김미영, 신명호)

광사넷연혁

도약기 성장기

2018~2019년 2020 2021

성장기

2021~

도약기 도약기 성장기도약기

2019.
• 사회적기업인증
• 공동체주택입주자모임(이후정기회의진행)
• 일본희망연대방문
•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개소식
• 감사단회원사대상사회적가치측정추진
• 우수서울시사회적경제기업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청년등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

선정및운영

• 4서울시주민기술학교사업선정및운영

• 장신대캠퍼스타운사업협업추진

• 제7회연대와협력우수사회적기업어워드시상

• 광진먹거리네트워크와괴산먹거리연대와교류시작

• 11. 26. 광진구사회적경제친화도시선정시상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동살림경제+ 함께강동

협력회의진행(이후정례진행)

• 광진신협추진단회의

• 커뮤니티케어네트워크회의(매월4번째목요일

오후6시~8시)

• 화양동로켈립성과보고회및간담회

• 문화예술협동조합+ 광진문화원협력회의(이후매월3번째

수요일오후4시~6시정례진행)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환경예비분과회의(이후매월

2번째금요일오전10~12시정례진행)

• .광진지역발달장애인을위한일자리간담회(매월정례회)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후사업개시(성동, 강동

컨소시엄)

• 사회적부동산사업개발을위한회의매월정례화

• 로컬푸드를활용한사회적경제모델확산사업공모수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협약식

• 모두의부동산(사회적부동산전문개발법인) 개소

발전단계

협의체의임계점을넘어
참여기업들에게이득을보여주거나
적어도잠재적으로이득을기대할수
있는정도의외양을갖춘광사넷

브랜드파워구축시기

사회자본에대한투자/ 사회자본의
접근와동원/사회자본의결과를

포괄하는린의사회자본이론모델에
기초하여사회연결망내에서집합적

자산의형성과정과광사넷의
사회자본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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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협력체계도

55



0

10

20

30

40

50

60

70

'15 '16 '17 '18 '19 '20 '21 '22

회원사수

상호거래참여회원사수

회의및분과유형 운영빈도 참석대상및구성원

정기총회 연1회(매년 3월) 회원사전체

이사회 분기별(’22년이후집행위원회와
공동회의로진행)

총회에서선출된이사

위원
회

정기운영위원회 월1회(매월둘째주화요일) 회원사전체

집행위원회 연4회 6개분과장+집행위원장

조합원자격심의
위원회

가입신청기업발생시 관련회원사대표로구성

거래조성위원회 안건발생시(초기에만개최됨) 관련회원사대표로구성

윤리위원회 안건발생시 관련회원사대표로구성

기금위원회 안건발생시 관련회원사대표로구성

분과

돌봄분과 월1회(매월셋째주목요일), 공동사업
진행으로수시운영

돌봄관련 6개회원사

교육분과 월1회(매월둘째주수요일) 교육관련 10개회원사

주거복지분과 월1회(매월셋째주목요일), 공동사업
진행으로수시운영

주거복지관련 8개회원사 +
비회원사3곳

먹거리분과 월1회(매월넷째주수요일), 공동사업
진행으로수시운영

먹거리관련 8개회원사 +
비회원사 1곳

유통분과 월1회(매월넷째주화요일) 유통관련 4개회원사 +
비회원사 1곳

환경분과(예비) 월1회(매월둘째주금요일) 환경관련회원사 + 비회원사

<회원사수및상호거래참여회원사수증감현황>

상호거래는 비용절감과 기반상품이라는 ‘교환의 논리’, 친밀함과 관계성에 의한

‘호혜/의무의 논리 ’, 가치공감과 같은 내적동기에 따른 ‘배려의 논리 ’가

상호보완적으로작동하면서상호거래참여를촉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 회원사간공동수주사업참여여부 : 컨소시엄참여기업간상호거래,공동수주사업을위한공동법인의 상호거래증가

• 기업/조직의성격 : 지역내다른주체들과협력하고연대하며문제를풀어가는사업방식의경험과역사가축적된기업/조직들

• 공간공유에따른친밀감/관계성형성 : 공간을함께사용하고있는회원사의상품거래경향성

• 기업 대표의 가치철학과 관련된 내적 동기 : 기업대표의 가치철학과 관련된 내적동기 (과거 시민단체활동가, 학생운동권, 종교지도자 등의 활동경력을

갖고있는공통점)

• 비용절감효과 : 비용 50%를광사넷이지원하는세무기장서비스에대해소규모기업이나신규기업들의구매급속히증가

• 경영과사업에필요한기반상품 : 생필품,전산, 광고,통신서비스의꾸준한거래유지

<회원사들의상호거래참여에 영향을미치는직접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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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가각각분절되어제공되고있는것에대한문제의식을갖고있는회원사들이서비스협업을통해

                    통합돌봄서비스를만들어원스톱으로 어르신댁에제공

교육관련 기업들의교육프로그램중복으로갈등이발생하면서이문제를협력을통해생산적으로해결하고자분과구성. 오랜시간

친목활동과협력활동전개하면서구성원간친밀감과신뢰형성되어공동수주사업추진. 기업들이가지고있는교육커리큘럼을공유, 연계하여

각각의전문성을

                    고도화하고융합형교육프로그램개발하여더큰교육시장접근목표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의취약계층 임시주택마련 문제를협업을통해해결하고자구성.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주거환경

개선위해 서로 협력하여 주거 편의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것이 목표. 광사넷 회원사만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유관단체들을 포함하여 지역

네트워크를지향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먹거리 주체 발굴을 위한 먹거리 전문강사양성과정을 마친 강사진이 미나리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광진구의

건강한먹거리 생태계와직거래를통한우리농산물과농촌지역과의상생을목표로분과설립

광사넷 회원사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온라인 앱을 통해서 회원사 구성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직면. 2022년부터신규분과원합류로온라인앱을넘어서서회원사의상품과서비스를판촉하고도농직거래까지확대하는사업시작

돌봄분과

교육분과

주거복지분과

먹거리분과

유통분과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 분과들의공동사업추진과상이한조직적발전경로 ▪ 분과의협력의선순환구조 (교육분과
예시)

협력의
시작단계

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전개

협력의
성과

협력사업의
지속

• 협력의필요
• 친목을통한협력활동
• 공동사업으로협력에의
몰입

• 중간성과

• 우수한역량과
전문성을가진기업
참여

• 공동수주사업추진

• 레퍼런스공동축적
• 상호학습효과
• 역량성장
• 정보와노하우공유
• 협상력제고

• 공동조직/리더십체계
• 협력사업의비즈니스모델
구축

• 네트워크확대(과제)

<교육분과의협력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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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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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의 종사자 7가구 + 

사회주택사업을 하는 회원사가 협업

▪ 56억 규모의 공동체주택 완공

▪ 총 2동으로 1동은 종사자 7가구가 입주(1호는

공유공간으로 사용), 나머지 동은 임대사업으로 사용

▪ 구의역 도보 10분거리(자양로19가길 10-5)

▪ 시세보다 1억5천~2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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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돌봄(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의자산화건물)

▪서울시광진구중곡동 67-4

▪대지면적 236 m2( 71.39 평), 연건평 160.49 m2( 48.4 평)

▪2020년지속가능한통합돌봄공간자산화

▪약 36억규모(자기자본 4억)

▪늘푸른돌봄센터(재가장기요양팀, 노인맞춤돌봄팀, 

데이케어센터팀)와돌봄플러스센터(가사간병서비스, 

돌봄sos, 다정밥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시민경제학자루이지노브루니의상호성이론

•공동체나조직내다양한유형의협력자가존재해야건강하고지속가능한협력이가능

이기적
협력자

C

조건부
협력자

B

무조건적
협력자

G

무임
승차자           

NN
GN

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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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협력작동방식(2023.11 이은주)

상호
거래
상호
거래

다양한
회의체계
다양한
회의체계

공동
자산
공동
자산

상호
의존성
강화

상호
의존성
강화

공동
사업
공동
사업

협력의촉진자/지원자 (집행부=중간지원조직)

의무/호혜의논리 교환의논리 배려의논리

협력의
구성
요소

(장치)

촉진
전략

촉진
원리

개별기업기
반지원

&
사업/자원

연계

개별기업기
반지원

&
사업/자원

연계

분과체계통
한

협력의
고도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배려의
전이
배려의
전이

-협력체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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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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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대훈

1. 한국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현황
구분 조합 조합원 사업 비고

농협
(2021) 1,118개

209만명
(준조합원 

1,968만명)

•경제사업
- 61조 9280억원
•신용사업
- 수신 374조원
- 여신 320조원
- 보험 6조 1641억원

•총자산 507조원
•자본총액 33조 5,063억원
-출자금 14조 5,410억원
-잉여금 18조 9653억원)

•고용 91,653명 (범농협)
산림조합
(2021) 142개 49만1천명 - -

수협
(2021) 91개 15만 

3,678명

81조 9,710억원
교육지원 1,430억원
경제사업 7조 3,770억원
공제사업 8,710억원
상호금융 34조 5,770억원
- 수협은행 39조 30억원

•총자산 100조 4천억원
•수협은행
-자산 57조 1,667억원
-여신 38조 6,783억원
-수신 40조 1,391억언

중소기업
협동조합
(2023.3)

916개 6만7,178명 
(기업) -

•관련단체 53개
•소속 기업 628,716개 기업
(전체 중소기업의 약 20%)

신협
(2021) 873개

657만명
(이용자

1,447만명)
수신 111.7조원
여신 93.8조원

총자산 124.4조원
출자금 6조 5,616원
고용 9,813명

새마을금고
(2021) 1,297개 거래자

2143.6만명
수신 214조 8,323억원
여신 177조 1,432억원

•총자산 242조원
•자본총액 19조 184억원
-출자금 10조 4,992억원
-자본잉여 1,045억원
-이익잉여 7조 6,759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 7,388억원
-고용 16,021명

엽연초협동조합
(2021) - - -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생협)

(2022)

200개
(두레/
한살림 

이용조합 
8개 포함)

157만 
5,936명 1조 3,418억원

•연합회별 현황(조합/조합원/사업액)
-대학생협연합회: 
35개/12만8,133명/742억원

-두레생협연합회: 24개(이용조합원포
함)/24만3,108명/1,364억원

-아이쿱생협연합회: 
101개/33만1,197명/6,244억원

-한살림연합: 29개(이용조합원포함)/83
만 5,988명/4,935억원

-행복중심생협연합회: 
11개/3만7,510명/135억원

기본법
협동조합
(2023)

24,035개

약 49만 
3천명 추정

(제5차 
협동조합실태

조사, 
2020년 말 
기준 조사)

운영협동조합 8,926개
- 매출(평균) 3억원
- 자산(평균) 2.5억원
- 부채(평균) 1.8억원
- 자본(평균) 0.6억원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0년 말 기준 조사)

•협동조합 총수 24,035개
-일반협동조합 19,661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5개
-사회적협동조합 4,244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5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0개

표 1 한국 협동조합의 개괄적 현황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2021년, 2022년 자료를 활용, 2023년 3월 작성한 자료)

65



2.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비교

실태조사 항목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0년 기준, 2022년 발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2 기준, 2024년 발표)
증감

설립된 협동조합 19,429개 23,892개 23% 증
운영중 협동조합 8,926개 10,976개 23% 증

조합원 493,004명 622,410명 26% 증
종사자 133,290명 189,053명 42% 증
고용 평균 5.4명 평균 6.8명(총73,992명) 26% 증
자산 평균 2억4,970만원 평균 3억4,739만원 39% 증
자본 평균 6,060만원 평균 1억1,227만원 85% 증

출자금 평균 4,763만원 평균 5,382만원 13% 증
부채 평균 1억8,460만원 평균 2억3,512만원 27% 증

매출액 평균 2억9,512만원 평균 3억7,470만원 27% 증
당기손익 평균 (-)433만원 평균 (+)118만원 흑자전환

표 2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4. 5. 17)

-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년

(19,429개)에 비해 23.0%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020년(8,926개) 대비 23.0% 증가

- 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 자본은 1억 1,227만원, 매출액은 3억 7,4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20년 적자(△

433만원)에서 흑자로 전환

- 조합원은 총 622,410명, 임금근로자는 73,992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6.2%, 54.4% 

증가

- 조합원들이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의 자산은 2020년 2억 4,970만원에서 

2022년 3억 4,73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증가

- 부채(2020년 1억8,460 -> 2022년 2억 3,512만원)도 증가했는데 자산, 자본의 증가에 

비해 부채의 증가 규모가 작은 점은 고무적인 변화임

- 양적,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개발에서 

있어서의 역할일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UN 총회에 보고된 UN 사무총장 보고서는 사회개발에서 협

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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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범국가로 평가

- 뿐만 아니라 UN은 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서 역할을 강조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2012년에 이어 10여년 만에 2025년을 두 번째 세

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

- 그만큼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크

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협동조합을 둘러싼 현실은 희망적이기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

- 2023년 3월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예산의 90% 삭감(국회 예산 심의 과정

에서 일부 증액되어 최종 삭감 규모는 전년 대비 80% 수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좌초의 위기를 맞았고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착실하게 구축해온 협동조합의 신규 창

업, 역량 강화,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이 한순간에 붕괴

- 이로 인한 협동조합 당사자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등기소 등)의 자중지란, 혼

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

3.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

1) 기본 방향

- 2012년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해 한국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그 후 10년여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출현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시대를 여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었음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

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운동의 질적 발전과 성숙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 사이의 협력 매우 중요 (지원한다는 관

점에서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그리고 지역개발과 산업 부문에

서의 공동사업, 협업해간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개별 협동조합기

업, 연합조직, 대변조직의 인식 제고 필요, 협동조합 목적사업의 설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의 작성 과정에 SDGs를 적극적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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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섹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개별적, 직접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

에 대해 협동조합 섹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간접지원의 총량을 늘리는 근거

- 또한, 정책금융, 사회적금융 활용에 있어 보증, 대출 심사 기준으로 사회가치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성장전략에서도 중요

2)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사회적 기여, 공헌을 통합적으로 가시화

- 협동조합 통계체계의 구축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인식)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내용, 체계를 발전시켜 협동조합의 임팩트 리포트 발간

-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공동활동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 협력)

3)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주요 제도정비 추진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및 상호성 기준과 연계한 세제정비

- (일반)협동조합의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

- 기본법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의 정립

-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근거법령에 따른 편차 해소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

-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 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 : 연합회의 연합회 회원가입 허용

- 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참여 범위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주체,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 제도정비

- 세탁업 협동조합의 공동 세탁장 산업단지 내 설치 허용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택시산업 관계법령 정비

-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전환 및 규제 개선 (태양광발전시

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 의료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치의 제도 시행,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본

격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강화

- 중소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금융에 대한 접근성, 포용성 제고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정비

-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노동자(직원)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해소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 정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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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사록 인증의무 제외법인에 협동조합 포함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협동조합 총회 허용

- 조직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이슈 및 전원 동의 요건의 완화

-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대폭 감면

협동조합의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좋은 거버넌스 구축

-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데 중요한 과제 상시발굴 및 개선활동 추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상향식 의제발굴, 회의공개)

- 협동조합, 국회, 정부(진흥원)를 연계하는 삼각 협력체계 구축

4)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자조에 기반한 커먼즈, 공동의 기반을 조성

- 붕괴된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대안으로 민간주도 (가칭)협동교육원 설립(부활)

-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섹터의 연대와 협력, 혁신을 촉진할 플랫폼 구축

5) 협동조합인들의 자조와 협동으로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축제 개최

- (가칭)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 준비위원회 구성 및 준비

- 주요 사업 : 한국 협동조합 임팩트 리포트 발간 (향후 임팩트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발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도록 체계 구성) / 한국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시화 

및 PR / 학술정책 포럼 / 한국 협동조합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캠페인 / 2025 

세계 협동조합의 해 기념 축제

4. 사회적경제 생태계 _ 지역과 산업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척박한 기반 위에서, 그것도 서울이라는 익명의 도시에서 지난 10년간 지역 내 사회적경

제 조직의 80%가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온 것은 매우 

경이로운 성과이자 사회적경제 섹터의 중요한 성취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이 대체로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광진사회경제네트워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는 그 자체로 다른 지역에 이정표가 되고 

있음

- 10년의 축적과 성과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인위적

으로 단기간에 이식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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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지역에 필요한 일, 더 나은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모색하면서 개별 기

업의 활동과 사업을 넘어 공동의 목표, 공동의 사업,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앞선 

경험을 가진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안내자로서 동행해주면 좋겠음

- 한편,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협력모델과 산업/업종 사이에서 만들어

지는 협력모델의 양 측면에서 생태계 전략을 지속해서 모색, 추구해야 함

5. 협동조합과 미래세대

- 협동조합 제5원칙은 특별히 협동조합의 가치확산, 협동조합의 변화, 혁신에 있어 미래세

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청년, 미래세대의 관심은 다른 기업 유형, 조직에 비해 매력적으

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모화된 협동조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협동조합의 가치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도 있음

- 학교협동조합은 청소년기부터 협동조합을 이용해본 경험,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해본 경

험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입시, 진학에만 매몰되지 않고 협동작업, 토론합의조정 등 민주

주의, 협동에 기반한 사업운영의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음. 나

아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인식하고 체화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지자체, 정부는 학교협동조합을 학교 교육에 있

어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성가신 것으로 여기는 풍조도 만연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

임(행정적인 부담,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부담 등)

- 소극적인 교육당국, 학교의 현실이 일반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 여기에 더해 협동조

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지자체 의회 의원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조

직 운영 중단을 주도하고 심지어 조례의 폐지를 엄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공동 대

응이 필요함(서울)

- 이 문제는 학교협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이 돌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미래세

대가 주인이 될 협동조합의 내일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할 일

- 현재 협동조합 중 각급 학교를 근거로 하는 협동조합은 초중등 학교협동조합, 대학생협이 

대표적이며 ‘레인서울’과 같은 (유럽)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있음. 이들 협

동조합 사이의 연계, 교류,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임(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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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목적사업, 공동사업, 연계사업 개발 / 협동조합 교육 및 청소년, 청년 창업동

아리 지원 등)

6. 민주주의와 디지털 기술

- 정보의 공유,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의사소통은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이는 협동조합 제5원칙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

는 부분임

- 정보의 공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의 공유, 기록의 축적과 암묵지의 공유는 조직이 건강

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역시 매우 중요함.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공

유, 확산에 기여하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조직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적 기반임

- 생협 등 체계화된 협동조합은 상용 또는 자체 개발한 인트라넷을 모든 구성원의 업무와 

정보, 지식 공유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트라넷뿐 아니라 물류, 금융업무, 세무회계

업무가 통합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일례) 아이쿱생협의 경우, 활동가, 임직원, 

생산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와 지

식의 공유, 업무에 대한 의견교환, 의사결정, 아카이빙 등이 이뤄지고 있음. 참여 규모는 

대략 1만명에 달하는 규모

- 반면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직운영, 업무관리에 있어 분절화된 프로그램 또는 

상용그룹웨어,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조직 민주주의의 역량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 현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

를 가늠해보면 1) 필요한 서비스 이용 또는 개발에 드는 비용부담 2) 최적화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부재 3) 조직 구성원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4) 활용능력의 편

차로 인한 문제 등이 대표적인 이유일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그간 개발한 여러 시스템들(믹스온, 캠페인즈, 타운홀, 데이터X, 

데이터트러스트, 시티즌패스 등)을 이미 여러 비영리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홈페이

지 구축,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캠페인 활동에 적용, 활용하고 있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홈페이지도 빠띠의 믹스온 서비스를 이용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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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 플랫

폼인 만큼 사회연대경제섹터의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해야 지속적인 개선도 이뤄질 수 있

을 것임. 또한, 이용자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구성원의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

한 노력도 해야 함

- 아울러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총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와 사후 조치에 필요한 기능(정보공유, 토론, 인증, 투표, 

공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되면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함

* 주의할 것은 총회 등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되려 직접적인 
대면과 깊이 있는 소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쓰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규모가 커진 협동조합은 조
합원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회 운영의 어려움을 더는 효과는 있으나 조합원 
전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온라인 총회가 가능해지면 대면총회의 한계를 극
복하면서 모든 조합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대의원 총회를 더욱 간
소화하는 방편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

7.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커뮤니티

-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의 성장전략으로서 협동과 연대는 늘 강조됐음. ‘실질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갈망도 계속되고 있음. 관성적인 기관 대 기관의 협약, MOU 등으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네크워크, 연대와 협력은 쉽지 않음을 그간 반복적으로 경험해왔음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사업(컨소시엄 등) : 장기적 관점에서 개별법 협동조

합과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연대, 협력은 지속해서 발전시켜가야 할 전략적 과제

- 실질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연대와 협력의 촉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

은 협동과 연결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소셜브릿

지)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열린채팅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을 우리는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자조에 기반한 커먼즈, 공동의 기반을 조성

• 붕괴된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대안으로 민간주도 (가칭)협동교육원 설립(부활)

•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섹터의 연대와 협력, 혁신을 촉진할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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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

2024. 7. 2.

김선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

경영연구협동조합 이사장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가 갖는 의미

▪ 협동조합, 공정무역 연구자로서 공정무역 생산지를 조사하다 보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지역발전을 만들어낸 

다양한 사례를 만날 수 있음

▪ 선진국, 저개발국 어디든 협동조합, 협동조합 유사 조직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 다수 존재함

✓ 저개발국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결성, 생활 인프라 확대, 신협을 결성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

▪ 제78차 유엔총회에서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두번째 선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 소득 증대, 비용절감, 양질의 자원 확보,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지하고 확장하기를 기대함 (예, 한국 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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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인들의 지역 사회 기여

▪ 경기도는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경기도를 포함하여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가 ‘한국공정무역마을

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고 있음

▪ 공정무역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공정무역마을을 만들기를 

원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이러한 협의회에 공정무역을 인식하고 소비하는 생협 활동가들과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정무역마을운동은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 기반 활동

가들이 접근 할 수 있음

✓ 활동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도 있음

상호협력적 살림살이 경제를 만들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모델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며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한 사례임

▪ 회원 조직들이 사업체라는 것을 주목 – 돌봄, 교육 등 회원 조직의 사업에 기반하여 사업 분과를 조성하고 

공동 사업을 통한 상호 성장 체계 마련

▪ 민간 주도 – 기금, 공간, 사업 확장 등 

▪ 회원 네트워크 사이에 상호 거래를 통해 사경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 연대 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연대조직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확보

▪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회원사들의 시간과 비용 투입 감소, 사업적 역량 보완 

▪ 다른 지역에서도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같은 모델을 만들고 싶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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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성장

▪ 규모화와 새로운 접근

✓ 스위스 미그로, COOP 핀란드의 소비자 협동조합

✓ 프랑스의 유기농 협동조합의 로컬 페어트레이 주도

✓ 개별법 기반 협동조합과 기본법 기반 협동조합 협력 강화 필요

✓ 더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

▪ 사업 역량 강화 

✓ 기본법 기반 협동조합 평균 매출액 3억 7,470만원(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5.17)

✓ 기획재정부,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현장에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2022.8)

✓ 성장 단계별 역량 강화

✓ 사업적 역량 강화나 성장의 요구가 충족될 때 연합회나 협의회 참여

▪ 관주도의 중간지원조직 → 민간주도의 지원조직(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업에 중점을 둔 지원 

✓ 사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

▪ 사회적 필요 부응 – 고령화, 주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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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서재교

지난해 3월 정부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성숙한 협동조합’, 

정체성과 투명성으로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체 문제해결’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SDGs와 연관성

이 높은 세부 추진과제는‘양질의 일자리 창출’(Goal 8, ), ‘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Goal 3), ‘지자체 공공 위탁사업 확대’(Goal 4, Goal 15), ‘협동조합 연합회 기

능·역량 강화’(Goal 9),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주체 확대’(농·수협 등)(Goal 2, Goal 

14)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Goal 7), 주거 관

련 협동조합을 통한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Goal 11)도 각각 

햇빛발전협동조합, 주거 관련 협동조합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속한

다.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은 경제·사회적 소멸 위기에 놓인 공동체에서 더

욱 두드러진다. 시장(市場) 기능 쇠퇴로 요원해진 민간 투자 기능을 복원하고, 복잡다단해진 

공공서비스 수요에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의 보편적 경제·사회적 이익을 지향하

는 민간협력 파트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주도로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공동체 주민에게 보다 안

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Goal 8),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유림 관리와 보

호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Goal 15) 국유림 관리의 위탁 주체인 국유림영림단의 사

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산림의 25%에 달하는 국유림

을 관리하는 국유림영림단 130여 개 가운데 약 70%가 개인사업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마쳤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공익성과 투명

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동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Goal 4). 2024년 5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780

여 곳, 다함께돌봄센터 126곳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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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공동체 문제해결을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활동이 정부 

지원에 따른 시혜적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협동조합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차별화된 역량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적경제 활

성화 조례안에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양

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과 협업을 도모하여 역량을 모아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본법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과 협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은 협업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다. 

개별법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별 수요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별 사회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다. ‘건강권 보장’(Goal 3), ‘교육 만족

도 및 평생학습 기회 충분도’(Goal 3),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Goal 1, Goal 8, Goal 

10), ‘환경 체감도’(Goal 6, Goal 13, Goal 14, Goal 15), ‘주거 환경 만족도’(Goal 11)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역 수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 계획을 

마련 및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효율을 바탕으로 성장 기반이 우수

한 수도권 지역도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역과 공동체가 요구하

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제

안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구분 내용

광역지자체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대전광역시 서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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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SDGs 관련 사회조사 결과

행정구역별
건강권 보장

공교육 
만족도

일자리 기회 
충분도

생계유지 
어려움

환경 체감도
주거 환경 만족도

(시설, 면적, 구조 등)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의료서비스 
만족도

미충족 
의료율 대기 수질 토양

부산광역시 3.7 68.9 5.6 37.6 9.3 44 37.4 33 32.4 55.2
대구광역시 3.8 58.4 4.9 33.6 6.8 44.7 36.9 37 31.4 42.3
인천광역시 2.7 55.3 7.2 50.7 18.9 31.5 32.1 42.1 40.6 60.5
광주광역시 3.9 61.3 6.1 31.7 13 40.3 35.4 39 36 47.5
대전광역시 3.8 69.9 4.3 45.9 21.9 18.8 29 37.2 35.5 53.1
울산광역시 2.5 57.8 7.2 20.3 8.7 35.3 16 17.9 18.5 40.9

세종특별자치시 2.1 59.4 7.0 41 8 30.5 38 38.5 37.9 61.1
경기도 2.7 56.0 5.9 25.9 11.8 39.6 49.1 47.7 46 53

강원특별자치도 2.7 66.0 7.4 23.2 11.7 38.9 56 53.6 46.3 54
충청북도 2.4 61.9 8.4 30.6 17.6 35 33.8 33.4 29.8 35.9
충청남도 2.4 56.0 6.6 28.8 18.4 36.9 28 34.7 34.6 51.9
전라북도 3.2 64.4 7.8 34 13.5 34.9 36.8 47.5 43.2 58.1
전라남도 2.6 67.4 5.4 26.6 18.2 46.4 40.1 41.6 37.5 46.1
경상북도 2.2 62.8 6.5 28.5 12.7 41 45.7 44.9 42 46.7
경상남도 2.6 63.6 9.3 26.3 10.8 47.5 30.7 32 31 50.2

제주특별자치도 2.7 60.4 4.3 44.7 14.4 35.9 57.8 58.8 49.3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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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질서를 꿈꾸며 
자신을 완성해 나가기를 갈망하는 나를 위하여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안인숙

1. 왜 다시 협동조합, 왜 다시 협동과 연대?
❍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인식 확산과 촉진 정책 요구

❍ 전통적 협동조합 규범화된 협동, 공동의 의제를 향한 열린 연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

❍ 행정과 시장은 개인 삶을 영위하는 체계 중의 하나. 행정에서는 통계로 존재하고, 시장

에서는 노동자와 소비자로 존재

❍ 통계가 아닌 풍요로운 삶의 영역을 바로 보고, 통치와 돈벌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사회 구성물이 필요

2.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조합, ⅰ) 결사의 목적에 근거하여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영위, ⅱ) 사업에 있어 재무적 

관점이외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정보공개, 민주적 운영, 조합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관

여, 협동조합간 협동 다룰 수 있어

❍ 조합원, ⅰ) 결사의 목적에 근거하여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참여, ⅱ) 자신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인식, 협력하려는 마음과 의지, 학습과 성장의 의지

3. 참여와 운영에 있어 기술적 문제
❍ 규범적, 제도적 문제 : 토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함께 결정한 것에 책임지는 

규약과 규율

❍ 기술적 문제 : 시간 비용, 소통의 방법/도구, 

❍ 디지털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 시간 비용 절감. 소통과 결정의 경로 파악하여 책임성 강화 

                               실행을 통해 보완되는 과정 파악하여 협동조직 능력 강화 

❍ 기술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효율성에 더하여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4. 조합원 역할을 하게 하는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만드는 교육
❍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결사의 목적과 방법론의 필요성을 내재화하는 내용

❍ 사업을 이용하는 책임, 인적 결사의 소중함에 근거한 상호성 증진하는 훈련

❍ 인간이 되는 교육, 전인적인 만남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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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연대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
❍ 연대의 범위 : 노동연대, 자본연대, 생활의 협동(경제적, 일상적, 정서적)

❍ 연대의 구조 : 지역 기반 연결망 구성

❍ 초월적 목표 : 참여자의 필요를 해결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 자체의 힘으

로 ‘공동’이 강화되는, 사회적자본 형성하는 데로 나아가기

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과제
❍ SDGs, K-SDGs에 비례하여,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가지고 조직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보면, 협동조합의 유의미성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함.

❍ 협동조합의 성과 입증, 외부 객관적 기준에 대응하는 부문과 협동조합 고유 지표 개발 

필요.

❍ 플랫폼 참여하는 거버넌스 미약

❍ 커뮤니티 기반 연합체(네트워크), 업종 연합회의 지원 역할 강화하여 중복 투자, 일회성 

투자 등을 없애고, 자원과 일자리가 순환되는 사업 구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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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1. 행정 관점에서의 SDGs

○ UN – 국가 – 광역 - 지방정부로 연결되는 수립 프로세스를 고려할 필요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015년부터 형성

되어 17대 목표, 68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해 오고 있음. 이러한 과

정에는 경기도 시·군 공통지표 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 특히 17대 목표 가운데 8.3 목표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음.

<그림 1> 사회적경제 관련 경기도 SDGs 목표

○ 8번 목표 외에도 사회보장(돌봄서비스), 안전한 먹거리(로컬푸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

지자립(재생에너지), 산업의 회복탄력성(친환경녹색산업)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적경제 활동과 연결된 다양한 세부목표들이 존재

○ 또한, 위 내용과 관련한 시·군 공통지표를 평가하여 종합지수 및 목표별 지수에 대한 결

과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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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기도 시군 공통지표 평가결과

2. 경기도 협동조합의 현재와 공공시장에서의 가능성

○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협동조합이 폐업 및 휴면 등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나 2020년 

대비 경기도의 협동조합의 수와 운영률은 29.4%, 9.1% 상승한 상황임. 

<그림 3> 협동조합 운영현황 조사 비교표

○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은 용이하나 설립 이후 운영 및 폐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정

보가 고르게 제공되고, 관련 대응이 생태계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보다 면밀히 살

펴봐야 할 과제임. 이에 경기도는 휴면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유도와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강구 중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제안해 주

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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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4,116개, 2022년 기준) 사회적기업 수(3,698개, 2024년 

기준)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부처별 현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1,621개, 

39.4%) > 교육부(590개, 14.3%) >　 고용노동부(332개, 8.1%) > 문화관광부(326개, 

7.9%) 순임. 

○ 또한, 2023년 공공구매와 관련해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 실적은 1,000억 규

모임. 조달계약(물품, 용역) 외에도 민간위탁, 민간이전(ex. 바우처)에서 다양한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발제 중 하나인 광진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관련해 공공구매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사

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2022년 314억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2곳, 구립 어린이집 2곳, 돌봄센터 2곳,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등

으로 지자체의 민간이전 사무들을 수탁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기도도 광진의 경험을 좋은 벤치마킹 사례 중 하나로 인지하고 

있음. 

○ 향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3년 경기도에서도 조달계약으로만 50억원을 넘긴 사회적경제조직이 23개인데 여기

에는 사회적협동조합들도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실적까지 포

함하면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돌봄 정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1)’과 관련해 35개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12개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협력기관으로 활동 중임. 향후 

경기도는 공공시장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돌봄, 방과후교육 등에서 핵심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

획임.

1)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서비스, 식사
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활돌봄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등 7개 서비스를 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을 통해 제
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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